
 

 

 

 

 

 

 

 

 

코스닥 대비 코스피 상대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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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Quantiwise, SK증권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누적 외국읶 순매수 : 빠져나갈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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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Quantiwise, SK증권  

 

 

 

코스피 중간점검 

코스피는 11 월 한달 동안 +14.3% 상승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코로나 19 로 신음하던 국내증시는 어느덧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에는 증시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과 단기과열에 따른 조정 

가능성으로 방향성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1 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증시에 

유입되며 증시상승을 뒷받침했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2거래일 연속 자금유출도 신경이 쓰인다. 
 

우선,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특히, 반도체, 2 차전지, 헬스케어 등의 대형주가 증시 

상승을 견인했었다. 11 월에 한차례 밖에 없었던 1% 

이상 하락이 어제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증시를 견인해 

온 이들 업종의 단기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때문이다. 

어제 외국인 자금 순매도 역시 이들 업종에 집중됐다.  
 

11 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국내증시로 돌아온 배경에는 

바이든 당선을 비롯한 미국 정치불확실성의 완화, EM내 

코스피의 높은 매력 등이다. 게다가 원화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이러한 세가지 요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외국인 자금의 추세적인 

유출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기존 의견을 유지한다.  
 

다만, 이번주와 다음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은 

관망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 미국 경기부양책 협상 

난항(1 주일 단기 연기 법안 통과계획), 미국 선거인단 

투표(12/14), FOMC(12/16), 쿼드러플위칭데이(12/10) 

등은 경계감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다. 내년까지의 

상승추세는 유효하겠지만, 위 이벤트 결과에 따라 단기 

횡보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연말 

배당시즌을 앞둔 배당주가, 내년까지 바라본 전략적 

측면에서는 당사가 연간전망에서 제시했던 반도체, 

2차전지, ITSW 업종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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